
직업성피부질환
- 전신소양증, 피부묘기증과 리일 흑피증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김 규 상

이 글의 피부질환 두 사례는 플라스틱 제

조 배합·사출공으로 여러 화학물질에 노출

되어 나타난 40세 남성의 전신소양증과 피

부묘기증(사례 1)과 타이어 제조업체에서

후랩 공정의 스팀(steam) 프레스 가황 작

업자로 46세여성의리일흑피증사례(사례

2)이다.

두 사례는 모두 입사 이전에 피부질환

병력이 없었으며, 입사 이후 초기(2개월)에

상기 피부 증상이 발생하였다. 직업성 피부

질환의 정확한 원인물질은 피부첩포검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 1은 히스

타민에 대한 양성 반응이 심해서 사용 물질

에 대한 첩포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또

2차 검사의 거부로 직업성 피부질환의 물질

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사례 2는 일반 피부

첩포검사(Korea standard)에서는음성으로

나와 후랩공정에서 사용되는 의심 물질로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수많은 다양한

물질과첩포검사용시료제조에따른검사의

어려움, 또 피부과의거부로인해시행할수

없었다. 

따라서 두 사례의 피부질환의 업무관련성

은 피부증상 및 질환의 발생과 경과(시간적

속발성과 작업 노출과 회피 이후의 증상 변

화양상등), 발생원인추정물질의사용과기

타동료근로자의동일증상발생등을참고

로하여판단하였다. 

두 사례 모두 초기에 피부 증상이 발생하

여정기적인특수건강진단(사례 1은아예건

강진단을 실시한 바가 없었음)은 큰 의의가

없음을알수있다. 그리고피부질환을진단

받고 회사에서도 고지하고 있었지만 수시건

강진단도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사례 2는

호전되지 않는 피부 증상과 미용 상의 문제

로퇴사를하였다. 그러나퇴사이후피부증

상은현재많이호전된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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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라스틱 제조업체 배합·사출

작업자의 전신소양증과 피부묘기증

1.1. 개요

근로자 L(40세, 남)은 2002년 4월 E사에

입사하여 2005년 8월 31일 퇴사할 때까지

3년 5개월간플라스틱으로된어린이집놀이

터나비상탈출구에쓰이는통을만들고설치

하는 작업을 하였다. 근무 후 수개월 지나서

머리부분부터가려움증이시작되어점차전

신으로가려움증이생겨2002년 6월처음치

료를시작하였으며, 2002년 7월부터 2006년

5월현재까지 S의원에서전신소양증, 피부묘

기증으로통원치료를받고있다.

1.2. 작업환경

E사는 플라스틱으로 된 어린이용 비상탈

출구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플라스틱 원재

료를 투입하여 혼합, 사출하는 공정을 거쳐

제품을생산한다. 작업공정은플라스틱원자

재혼합-사출-후가공-설치순이다. 

근로자 L은 2002년 4월 E사에 입사하여

2005년 8월 31일 퇴사할 때까지 3년 5개월

간 사출 작업 및 설치 작업을 시행하였다. 

L이근무하였던작업장에는혼합기1대와사

출기 1대가 있었으며, 근무인원은 2명이었

다. 작업장에는 특별한 환기 시설이 없었으

나, 2005년에 2개의 환풍기를 직접 설치하

였다고한다. 혼합, 사출업무등을할때특

별한 호흡보호구나 피부보호구는 사용한 적

이없었다.

상기근로자는사출작업을위해폴리에틸

렌과각종첨가물질을혼합하는과정을먼저

시행한다. 혼합하는 물질들은 정전기방지제

를제외하고는모두분말형태로되어있는데,

이 중 덩어리로 뭉쳐있는 것들이 섞여 있어

이를거르기위해체로치게된다. 체로걸러

진분말들을 배합기에부은후에 1시간정도

기계를가동하여재료를잘섞게된다. 이때

섞는 물질은 폴리에틸렌 원료, 아연, 자외선

차단제, 산화방지제, 정전기방지제, 색소(오

렌지, 빨강, 파랑, 노랑) 등6가지물질이다.

혼합을 마친 물질들을 폴리에틸렌 자루에

받은 후 사출기에 부어서 고온(섭씨 220도)

으로가열한후녹여서모양을만들게된다.

사출기에서 가열하는 시간은 보통 1시간 정

도였으며, 가열하는동안에는바람의영향을

없애기위해창문을모두닫아, 실내온도가

30도이상으로매우더웠다고한다. 

이업무이외에도다음과같은업무들을추

가적으로 하였다. 원료를 섞기 전 체로 거를

때, 배합기에원료를부을때, 배합기에서혼

합된 물질을 자루에 담을 때, 혼합된 물질을

사출통에넣을때분진이많이발생하기때문

에, 1주일에 1회 정도 에어로 불어서 청소하

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2003년 4-5월

경부터는 용접 작업과 밀링 작업을 하였다.

용접작업은주당3일, 하루4시간정도시행

하였는데, 구름다리의보호난간등을만들기

위해시행하였다. 용접은스테인리스용접과



일반용접을시행하였다. 밀링작업은스테인

리스에구멍을뚫기위해서시행하였으며, 당

시절삭유를사용하면서코팅된면장갑만사

용하여절삭액이손에묻었다.

사출에 사용된 원료 중 현재 확인된 것은

5가지물질이다. 

폴리에틸렌(Yuclair RG300U, CAS No.

9002-88-4), 자외선차단제인 2-hydroxy

-4-n-octyloxybenzophenone(CAS No.

1843-05-6), 산화방지제인 N,N′-ethyle-

nebis(Kaowax EB-FF, CAS No. 32588-

76-4), 안료인 C.I. Solvent Red 195, 첨가

제인 Zn-St(CAS No. 557-05-1). 이외에

도 성분을 알 수 없는 정전기방지제가 사용

되었으며, 색소 중 오렌지, 파랑, 노랑색 물

질도사용되고있었다.

MSDS상에서는이중아연이장기적영향

으로피부의발적및종창을일으킬수있다

고 하였으며, 아연스테아레이트를 포장하는

근로자에게서 지방선의 차단에 의한 구진성

및농포성의습진이보고되었고, 자극성육

아종과한건의접촉피부염이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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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배합기(혼합기) 그림 4. 사출기

그림 1. 플라스틱 원재료 그림 2. 폴리에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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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외선차단제인 2-hydroxy-4-n-

octyloxybenzophenone의 경우 피부 접촉

에 의해서 감작화(sensitization)될 수도 있

다고되어있다.

1.3. 의학적 경과

근로자 L은 이전에 피부질환이나 아토피

등의 과거력이 없었으며, 가족 중에서 피부

질환이있었던사람도없었다. 

동료 근로자인 M도 가려움증이 있으면서

배, 팔뚝, 사타구니 등에 붉은 색 발진이 발

생하여 약물 치료를 받았다고 하며, 조사자

가 M의 좌측 하복부를 살펴본 결과 만성적

으로긁은흔적이보였다. 또한전임공장장

C의진술에따르면 L이입사하기전에는외

국인 근로자들이 사출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외국인 근로자들도 가려움증을 종종 호소하

였다고한다.

근로자 L은 2002년 4월에 E사에 입사한

후, 2002년 6월경부터 가려움증이 있어서

두 곳의 의원을 방문하여 약물 치료를 하였

으나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아 2002년

7월 19일에 S의원을 방문하여 자극성 접촉

피부염진단으로치료를시작하였다. 

약물치료를받으면증상은약간완화되나

완전히사라지지는않는상태로, 가려움증이

지속되어 긁게 되고, 긁으면 피부가 발갛게

부풀어 오르면서 두드러기가 생긴다고 하였

다. 2002년 6월에처음증상이생긴이후로

2006년 5월 현재 특별한 증상의 변화는 없

다고하였다. 

L은 위와 같은 입사 이후의 관련 피부 질

환으로 2002년 7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

자극성접촉피부염, 2002년 10월 15일부터

2003년 4월 7일까지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2003년 5월 20일부터2006년 5월현재까지

피부표기증성 두드러기 진단명으로 치료받

고 있다. 증상이 처음 생겼을 때는 스테로이

드 주사, 스테로이드 연고, 스테로이드 약물

등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S의원에서 피부

묘기증성 두드러기 진단으로 항히스타민제

약물만처방받아복용하고있는상태이다.

그림 5. 근로자 L의 피부 증상 그림 6. 근로자 L의 피부 증상



1.3.1. 특진결과(C대학피부과)

L의피부증상에대한진단을위해서 C대

학피부과에특진의뢰를하였다. 특진시에

원인 물질을 밝히기 위한 첩포 검사(patch

test)를 위해서사업장에서사용하던물질을

채취하여함께보냈다. 병원에 1회방문하여

검사를시행하였는데, 히스타민에대한양성

반응이 심해서 첫 방문 시에는 사용하던 물

질에대한첩포검사를시행하지못했다. 이

후재방문하여첩포검사를진행하려고하였

으나, L이 다시 방문하기를 거부해 더 이상

의검사는진행되지못하였고, 이 때문에특

진을통해서는특별한추가적인정보를얻지

는못했다.

1.4. 전신소양증과 피부묘기증

소양감이란 피부를 긁거나 문지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불유쾌한 피부 감각이다.

이감각은피부신경의약한자극이있을때

야기되며피부병에서가장흔히보는자각증

상이다. 소양감은 습진성 피부염, 두드러기,

음식물에의한알레르기, 포진상피부염, 옴,

편평태선, 균상 식육종, 이증 등에 동반되며

모든 염증성 피부질환, 악성 림프종, 건조증

에서도다소간나타난다. 소양감은전신질환

과같이나타나기도하는데이런질환으로는

당뇨병, 담도 폐색성 질환, 내장암, 중증 신

부전증 등이 있다. 갑상선 기능장애, 월경,

폐경등의내분비불균형도소양감의원인이

될수있다.

두드러기는다양한원인과기전에의해비

반세포(mast cell) 및 호염구(basophil)에서

화학매개체들이 유리되고 이 매개체들이 피

부의 미세혈관에 작용하여 미세혈관을 확장

하고투과성을증가시켜단백질이풍부한액

체가 새어 나와 발생하는 임상 증후군으로,

일시적으로피부나점막에홍반성또는흰색

의 종창(swelling)이 나타나게 된다. 두드러

기의원인은발생기전에따라서면역학적기

전에 의한 두드러기, 비면학적 기전에 의한

두드러기, 물리적 요인에 의한 두드러기 등

으로구분할수있으나, 원인이밝혀지지않

은것이많다.

피부묘기증은 두드러기의 일종으로,

Lewis의 3중 반응이 과장되어 나타나며, 

피부를긁은후그부위에국한된부종과발

적이 발생하게 된다. 피부묘기증은 피부가

자극을 받은 후 반응이 나타나는 속도에 따

라 즉시형과 지연형으로 나뉘며, 즉시형 피

부묘기증은 소양감 증세 여부에 따라 단순

피부묘기증(simple dermographism)과 증

상 피부묘기증(symptomatic dermogra-

phism)으로 나뉘게 된다. 피부묘기증에서

소양감을 호소하는 경우는 훨씬 적으며, 

원인은 대개의 경우 미상이지만 감염증, 

전신질환, 정서불안이원인이될수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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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유신, 윤재일, 은희철, 조광현, 박경찬, 김규한, 김정애. 임상피부과학. 개정2판. 여문각, 서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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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근로자 L의 피부 증상의 업무관련성

근로자 L은상기사업장에서 2002년 4월

부터 2005년 8월까지 3년 5개월간 플라스

틱통 사출 작업을 하였으며, 근무 이전에는

피부증상이없다가근무2개월후부터전신

소양증 및 피부묘기증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있다. 

L이사용하던물질중자외선차단제인2-

hydroxy-4-n-octyloxybenzophenone

(CAS No. 1843-05-6)이 포함되어 있었는

데, 사업주가제출한물질안전보건자료에의

하면 이 물질은 피부 접촉에 의해서 감작화

(sensitization)될 수도 있는 물질이다. 

또한기존문헌들을검토한결과햇빛에대한

피부보호용 자외선차단제에 포함되어 있는

benzophenone에 의해서 접촉성 알레르기

(contact allergy) 및 광접촉성 알레르기

(photocontact allergy)가발생한사례가다

수있었다.2)~6)

상기 근로자의 경우 작업 시에 특별한 호

흡보호구나 피부보호구를 사용한 적이 없었

으며, 작업공정특성상피부에분말상의첨

가물질들이 수시로 노출되었으므로, ben-

zophenone에피부노출되었을가능성은매

우 높다고 하겠다. 특히나 더운 작업환경으

로인해서땀이많이나면서benzophenone

에 대한 피부노출은 더 많아졌을 것으로 생

각한다. 

상기 사업장의공장장으로일했던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상기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

에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들도 가려움증을

호소하였으며, 상기 근로자와 함께 일하던

동료근로자인M도피부증상이발생하여치

료받은적이있다고하였다. 또한사업장조

사 시에 M의 좌측 하복부에서 가려움으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긁은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Sugiura M, Hayakawa R, Xie Z, Sugiura K, Hiramoto K, Shamoto M. Experimental study on phototoxicity

and the photosensitization potential of ketoprofen, suprofen, tiaprofenic acid and benzophenone and the

photocross-reactivity in guinea pigs. Photoder-matol Photoimmunol Photomed 2002;18 (2):82-9.

3) Berne B, Ros AM. 7 years experience of photopatch testing with sunscreen allergens in Sweden.

Contact Dermatitis 1998;38(2):61-4.

4) Rodriquez E, Valbuena MC, Rey M, Porras de Quintana L. Causal agents of photoallergic contact

dermatitis diagnosed in the national institute of dermatology of Columbia. Photodermatol Photoimmunol

Photomed 2006;22(4):189-92.

5) Schauder S, Ippen H. Contact and photocontact sensitivity to sunscreens. Review of a 15-year

experience and of the literature. Contact Dermatitis 1997;37(5):221-32.

6) Schmidt T, Ring J, Abeck D. Photoallergic contact dermatitis due to combined UVB(4-methylbenzylidene

camper/octyl methoxycinnamate) and UVA(benzophnone-3/butyl methoxydibenzoylmethane) absorber

sensitization. Dermatology 1998;196:354-7.



이상을종합해보았을때L의전신소양증,

피부묘기증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된

다.

첫째, 피부감작성이 있는 benzophe-

none에대한피부노출이충분하게있었다. 

둘째, 상기사업장에서근무하기이전에는

피부질환이 없다가 근무 2개월 후부터 피부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노출과 질병 발생

사이의시간적속발성에합당하였다. 

셋째, 상기 근로자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

장에서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에게서도

피부증상이다수발생하였다. 

이상의 사실들로 보았을 때, L은 업무로

인하여 피부질환이 발생하여 증상이 장기적

으로나타난것으로판단하였다.

2. 타이어제조업체 후랩공정 작업자의

리일 흑피증

2.1. 개요

근로자 S(여, 46세)는 결혼 후 농사 5년,

상업 3년, 건설일용직 5년, 보함판매원 3년,

휴대폰조립 1년 6개월, 의복공장에서 재봉

일 3년을 종사하고, 현재 D타이어 제조직

후랩부 일반사원으로 2006년 1월 4일 입사

하여 주로 타이어에 들어가는 고무를 압력

솥같은곳에넣어삶은뒤꺼내어다듬는작

업에 종사하였다. 입사 후 타이어 후랩작업

을 하던 중 2006년 3월경부터 눈 주변부터

얼굴 피부색이 검게 변하기 시작하였고 점

점넓어져목까지번져D대학병원에내원하

여 리일 흑피증으로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게되었다.

2.2. 작업환경

D타이어 공장의 작업공정은 원자재 입고

⇨카본저장고⇨계량⇨정련⇨압출⇨

발칸 ⇨ 후랩(Flap) ⇨ 준비(버핑) ⇨ 성형

⇨ 가황 ⇨ 출고로 이루어진다. 근로자 S는

후랩공정의스팀(steam) 프레스가황작업

자로후랩을프레스안에서스팀(175℃)으로

평균 300초(5분)동안 가열(가황)하여, 이형

제(LS36)/광택첨가제인 실리콘 에멀젼으로

냉각 등 후속처리를 한다. 실리콘 에멀젼의

구성물질인 alkoxy polyethoxy ethanol은

자극성이 있다. 후랩은 튜브와 림 사이의

완충 쿠션 고무제품이다. 프레스 가황작업

은 열판 프레스를 이용한 성형작업과 트레

드 및 스프레이 호칠작업과 접합 후 가황기

에 넣어 증기로 간접 가열하여 고무의 강도

강화를 하는 작업으로 유기화합물과 온열에

노출된다.

타이어 제조 정련공정과 성형공정에 보강

제(카본), 활성제(ZnO), 가공조제(strearic

acid), 가황촉진제(CZ), 충진제(CLAY), 가소

제(DOP), 노화방지제(K-13, P-WAX), 점

착제(P-90), 가황제(S)와용제(한솔) 등여러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타이어의

원료(고무제품의 보강제)인 카본블랙

(carbon black), 고무배합유(mineral oil),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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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제(산화아연, zinc oxide), 가공조제(스

테아린산, stearic aicd), 점착제(P-90,

aromatic hydrocarbon petroleum resin),

고무배합용 가소제(HD-003, 석유탄화수

소), 고무노화방지제(Antioxidant RD,

polymer of 2,2,4-trimethyl-1,2-

dihydroquinoline)는 눈과피부의접촉으로

인한자극을유발할수있다. 

2.3. 의학적 경과 및 소견

근로자 S는 B형 간염보균자로 D대학병

원 내과에서 계속 진료를 받고 있으며 그

외에는 다른 특이 소견은 없었다. 모친과

언니가 각각 갑상선 결절 및 갑상선 암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으며 그 외 가족은 다른

특이 소견은 없었다.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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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후랩공정 스팀프레스작업(1) 그림 8. 후랩공정 스팀프레스작업(2)

그림 9. 후랩공정 트리밍 작업(1) 그림 10. 후랩공정 트리밍 작업(2)



2006년 1월5일채용시건강진단결과정

상(A)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조회

(2006년 8월 10일)에서 2003년 3월에서

2006년 4월까지의 진료기록을 보면, 내치

핵, 손발톱백선7) 등과 2005년 12월 14일과

2006년 2월 27일 상세불명의 자극성 접촉

피부염의 치료 경력이 있었다. 그러나 진료

기록부상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성 접촉피부

염진단의증상소견으로 2005년 12월 14일

은발톱의bruise, 2006년2월27일은dark

circle-cosmetic으로기록되어있었다. 

본인 진술에 의하면 생리 때만 눈 주위가

까맸다고하였다. 

상기 근로자는 2006년 1월 4일 입사하여

후랩가황공정에서작업을하던중 2-3개월

째부터 가렵고 얼굴, 목, 손 등 노출부위가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또 시력도 많

이 떨어졌다고 한다. 2006년 3월경부터 눈

주변부터얼굴피부색이갈색으로변하기시

작하였고점점넓어져목까지번져 6월경 D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리일흑피증으로 진단

받았다.8)

피부과에서첩포검사(Korea standard)를

시행하였으나 음성으로 나왔으며, 조직검사

에서는 과색소화(hyperpig-mentation of

basal layer with dermal melanophages)

로진단되었다.

2.4. 리일 흑피증(Riehl’s melanosis)

흑피증(melanosis)은 전신 또는 상당한

범위의 피부가 색소침착에 의하여 갈색·흑

갈색·자회색을띠는증세로서국소적·전신

적 요인 또는 자외선의 영향이 가해져서 일

어난다. 애디슨병·비소흑피증 펠라그라

(pellagra) 등이 이에 속한다. 여자의 안면

에생기는리일흑피증도그하나인데, 주로

중년여성의이마·뺨·목에생기며, 몹시가

려운홍반이생겨수주일후에는망상의회

흑색 색소침착이 생긴다. 리일 흑피증은

1917년에 처음 보고 되었으며 주로 얼굴의

색소침착형 피부염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

재는 색소성 접촉성 피부염의 범주에 들어

간다.원인으로자율신경계나내분비계의이

상, 향료나유분이함유된화장품의접촉등

이문제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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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측 엄지발톱의 조갑진균증 소견으로 M의원에서 2004년 6월 25일부터 2005년 9월 7일까지 13개월간 항진균제

복용

8) 3월초부터 얼굴색이 약간씩 갈색으로 변하여 무엇 때문인지 몰라서 간염보균자로서 내과에서 3월말에 간기능 검사

를 받은 결과 이상이 없어 직장 생활을 계속하다 6월경에 얼굴이 더 검게 변하여 치료를 받았으나(6월 22일-7월 1

일, 병가),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작업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의학과에 의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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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근로자 S의 리일 흑피증의

작업관련성

일반적으로 리일 흑피증은 화장품에 의해

서 유발될 수 있지만 작업장에서 타르나 염

료등에의해서도발생할수있는것으로알

려져 있다. 이와 같은 물질로 optical

whitener(Osmundsen, 1970)9), 포름알데

하이드, brilliant lake red R(Kozuka 등,

1979)10), azo-dyes(Fujimoto 등, 1985)11),

coal tar dyes(Sugai 등, 1977)12), musk

ambrette(Parodi 등, 1987)13), aniline

dyes(Pierini), geraniol oil이나 lemon

oil(Serrano 등, 198914) ; Naganuma 등,

198515)) 등이보고되고있다.

근로자 S의 피부 증상은 후랩작업에 종사

하며 1개월째 되면서 뜨거운 수증기와 가스

노출시에얼굴이따갑고가려웠으며, 4개월

이지나면서까매졌다고하였다. D타이어후

랩공정에 종사한지 6개월째인 7월 21일 퇴

사를 하고 난 후인 2개월째부터 좋아졌다고

한다. 그리고입사전에유사한증상을보인

근로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증상

경과가 주관적이긴 하나 작업과의 관련성을

보였다. 그리고후랩공정에서직접노출되는

이형제와정련및성형공정에서사용되는물

질(보강제, 고무배합유, 활성제, 가공조제,

9) Osmundsen PE. Pigmented contact dermatitis. Br J Dermatol 1970;83(2):296-301.

10) Kozuka T, Tashiro M, Sano S, Fujimoto K, Nakamura Y, Hashimoto S, Nakaminami G. Brilliant Lake Red

R as a cause of pigmented contact dermatitis. Contact Dermatitis 1979;5(5):297-304.

11) Fujimoto K, Hashimoto S, Kozuka T, Tashiro M, Sano S. Occupational pigmented contact dermatitis from

azo-dyes. Contact Dermatits 1985;12(1):15-7.

12) Sugai T, Takahashi Y, Takagi T. Pigmented cosmetic dermatitis and coal tar dyes. Contact Dermatitis

1977;3(5):249-56.

13) Parodi G, Guarrera M, Rebora A. Lichenoid photocontact dermatitis to musk ambrette. Contact

Dermatitis 1987;16(3):136-8.

14) Serrano G, Pujol C, Cuadra J, Gallo S, Aliaga A. Reihl’s melanosis: pigmented contact dermatitis caused

by fragrances. J Am Acad Dermatol 1989;21(5 Pt 2):1057-60.

15) Naganuma M, Hirose S, Nakayama Y, Nakajima K, Someya T. A study of the phototoxicity of lemon oil.

Arch Dermatol Res 1985;278(1):31-6.

그림 11. 근로자 S의 현재 증상(’06. 12월)



점착제, 가소제, 노화방지제에 간접적으로

노출됨으로써피부에영향을미칠수있다.

고무노화방지제에는 aniline을 함유하고

있다.

직업성 피부질환의 정확한 원인물질은 피

부첩포검사를통해파악할수있으나수많은

다양한 물질에 따른 검사의 어려움과 또 피

부과의거부로인해시행할수없었다. 

S의 리일 흑피증(2006년 6월 진단)은 타

이어제조업체 입사(2006년 1월) 이후 후랩

공정 작업 1-3개월부터 얼굴의 가려움증과

갈색(색소침착)으로변하기시작하며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굴, 목, 팔 등 노출부위로 더

발전진행되었으며, 치료를받았으나좋아지

지않아퇴사를하고난2개월째부터호전되

어 일반적인 리일 흑피증과는 다른 경과를

보였으며또화장품의사용에따른관련성은

없는것으로추정되었다. 

물론당해근로자가사용하는화장품과사

업장에서 노출되는 물질에 대한 피부첩포검

사를시행하여정확한알레르겐을확인을하

여야 하지만 타이어 제조공정 및 후랩 공정

으로부터 노출되는 여러 다양한 화학물질은

피부 자극성과 리일 흑피증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피부증상의발생과경과및호전이

작업과의 관련성을 보여 근로자 S의 질환은

후랩작업시노출된여러화학물질의접촉에

의한피부질환의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

하였다.

14 | 

최근의직업성질환86기고 |


